
체크하시기 전 읽어주세요!

정서안정

규칙수용

회복력 (갈등 이후)

새로운 환경 적응

분리수용

자기표현 방식

본 체크리스트에는 영어 실력, 학습 능력은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. 아이가 ‘유학에 적합한
아이인가’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점에 판단을 내려도 되는 상태인가를 보는 도구
로 활용해주세요. 체크가 적다고 해도 걱정 마세요. 아이가 뒤쳐진다는 뜻이 아니라 지금은 아
이의 성장을 조금 더 기다려야 할 시기라는 신호입니다. 

아이가 불안하거나 속상할 때 울음,
떼쓰기보다 말로 표현하려 한다.
“지금 속상해”, “무서워” 등 감정 단
어를 스스로 사용한다.
감정이 올라와도 시간이 지나면 진
정된다.

규칙의 이유를 설명하면 완벽하지
않아도 따르려 한다.
“싫다”는 표현 후에도 대안 제시가
가능하다.
규칙을 어겼을 때 지적을 받아들이
는 편이다.

친구와 다툰 뒤 하루 이내 기분이
회복된다.
갈등 상황을 계속 반복해서 떠올리
지 않는다.
다음 날 학교에 가는 것을 크게 거
부하지 않는다.

담임 변경, 교실 이동 등 변화에도
큰 흔들림이 없다.
새로운 장소에 가도 극도의 긴장
상태가 오래가지 않는다.
적응까지 시간이 걸려도 점점 나아
지는 흐름을 보인다.

엄마 없이도 학교·학원 참여가
가능하다.
이별 순간에 울더라도 곧 안정
된다.
보호자 부재 시에도 하루 생활
을 유지한다.

싫을 때 때리기·도망·침묵보다 말
로 표현한다.
도움이 필요할 때 어른에게 요청할
수 있다.
“몰라요 / 도와주세요”를 스스로
말할 수 있다.

Checklist

NOTES

지금 결정해도 될까요? 정서·환경 적응 준비도

① 정서 안정: 여기서 말하는 정서 안정은 울지 않는 아이가 아니라, 울더라도 말로 돌아오
는 아이를 의미합니다.
② 회복력: 갈등이 없는 아이는 없지요. 중요한 건 갈등이 생겼을 때 얼마나 빨리 일상으로
복귀하느냐입니다. 
③ 분리 수용: 엄마를 좋아하는 것과 엄마 없이도 하루를 보내는 건 다른 능력입니다.
 해외에서는 이 능력이 특별히 더 중요해요.
④ 규칙 수용: 규칙을 완벽히 지키는 아이를 찾는 게 아닙니다. 이유를 들으면 받아들이려
는 태도가 있는지를 봅니다.
⑤ 환경 변화: 적응이 빠르냐보다 적응 과정에서 무너지지 않느냐가 더 중요합니다.
⑥ 자기표현: 말을 잘하는 아이보다 필요할 때 말을 꺼낼 수 있는지를 봅니다.


